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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본 연구는 성인 문화예술교육 활동이 개인의 문화향유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취미발레, 오페라강좌, 댄스동호회 등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활동에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문화정책적으로도 전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목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원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2014 문화향수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문학, 미술, 서양음악, 전통예술, 무용, 연극, 뮤지컬, 영화, 대중음악/연예 등의 총 9개 장르에서 “지난 1년 경험한 문화예술교육”을 독립변수로, “지난 1년 예술행사 관람 정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종속변수를 구성하기 위해 9개 장르 관람 유무를 활용하여 잠재집단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 결과 문화예술 무관심 집단, 영화 애호가 집단, 순수예술 애호가 집단, 대중예술 애호가 집단, 블록버스터 문화행사 관람 집단, 문화예술 잡식가 집단의 6개 집단을 도출하였다. 이 집단을 종속변수로 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기 문화예술교육 경험은 준거집단에 비해 영화를 제외한 4개 집단에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났다. 둘째, 특히 순수예술 애호가 집단의 경우 대중예술이나 블록버스터형 집단에 비해 성인기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해당 집단에 속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 순수예술 장르의 경우 예술적 지식과 정보를 이해하는 교육적 활동이 문화향유를 확대하는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런 맥락에서 성인 문화예술교육 관련 문화정책에서도 장르별 특성을 더욱 고려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초록
          
        

        
          This study aims to find out whether culture and art education affects one’s cultural enjoyment level. Recently, participation in various culture and art education courses and activities is expanding in Korea. Hence, in the cultural policy paradigm, these educational courses and cultural group activities are supported by the government for the purpose of increasing the cultural participation of all people. For this study, the data collected for the nationwide survey on ‘Cultural Participation’ (2014) was used, and Latent Class Analysis and Multi-Nominal Regression were conducted. The result shows six latent groups are derived: No-interests in Arts (1), Film lovers (2), Fine arts lovers (3), Popular arts lovers (4), Blockbuster activities lovers (5), and Omnivores (6). Putting them as dependent variables, the result of multi-nominal regression is as followed. First, culture and arts education in adulthood has a statistical significance for four groups, not film (2). Second, for Fine arts lovers group, culture and arts education is the most strongly-affecting variable compared to other groups. It tells that for fine arts genres, educational activities are core for acquiring artistic information and knowledge, which resulting in expanding the cultural enjoyment level. We propose that cultural policies related to adult culture, arts education must also consider characteristics by gen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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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최근 성인 대상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예술의전당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2012년 265개에서 2016년 342개로 증가하였고, 수강생 수 또한 2012년 7,790명에서 2016년 9,587명으로 12% 증가하였다. 국립발레단 부설 아카데미의 성인 수강생도 2005년 696명에서 2010년 1,584명으로 2배 이상 늘었고, 클래식 음반 전문점 풍월당에서 운영하는 클래식음악 특강은 애호가들의 사랑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살사, 탱고, 피아노 연주 등 문화예술 활동을 함께 배우고 공연하는 ‘동호회’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사례들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여가생활의 중요한 범주 중 하나가 문화예술 분야1)이며, 문화예술을 학습하고 연마하는 ‘교육’적 활동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본 연구는 이처럼 문화예술 교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유형의 문화소비자, 여가활동자를 사회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전 생애의 문화예술 교육 경험 중에서도 성인기에 집중하여 교육이 문화예술 향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또한 문화예술 교육 경험이 모든 문화예술장르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지, 장르별 교육 경험의 차이를 비교 분석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문화사회학 연구들의 흐름을 보면, ‘문화예술 교육’은 부르디외가 명명한 ‘아비투스(habitus)’를 체화하는 제도적 장치이자 문화자본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이해되었다(DiMaggio and Mohr, 1985; Van Eijck, 2001). 부르디외(1977)가 『재생산』에서 밝힌 것처럼 어린 시절 가정이나 학교에서 받은 교육은 개인의 문화 취향과 소양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어린시절 부모와 문화예술에 관련된 대화를 많이 나누었는지, 학교에서 문화예술 수업을 받았는지, 또는 일상에서 문화예술 행사나 활동에 많이 노출되었는지 등의 여부가 개인의 문화 취향과 소양, 나아가 문화예술에 대한 적극적인 관람과 참여로 이어진다는 의미이다.

      특히 어린 시절 문화예술 활동에 많이 노출되고 다양한 교육을 경험하였을 경우, 이 활동의 영향이 오랜 시간 집적되고 응축, 체화되어 미래의 문화예술 취향 및 선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보고되었다(DiMaggio and Useem, 1978; De Vries and De Graaf, 2007). 이런 맥락에서 개인의 문화자본 수준을 측정, 평가할 때 ‘유년기 문화예술 교육 경험’은 주요 독립변수로 구성되었으며, 실제 여러 연구에서 유년기 문화예술 교육 경험이 많고 다양할수록 문화자본 수준이 더 높다는 결과가 확인되었다(DiMaggio and Mohr, 1985; Van Eijck, 2001; 김은미·권경은, 2015).

      반면 본 연구의 초점인 성인기 문화예술교육의 영향과 효과는 그 정책적 가치와 중요도에 비해 연구된 바가 많지 않다. 성인기 문화예술교육은 한국 사회에서 ‘사회 문화예술교육’이란 이름으로 불린다. 여기서 ‘사회’는 학교교육과 구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붙인 것인데, 2005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설립되면서 본격적으로 관련 논의가 시작되어 진흥원에서 지원사업을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5c).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회 문화예술교육’은 더 다양해졌으며 규모도 확대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분야 국정과제 중 ‘문화참여 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라는 항목이 대두되고, 이에 따라 문화가 있는 날 제정, 문화기본법 제정 등 관련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됨과 동시에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직접적 방안으로 노인·장애인·여성·지방거주자 등 문화소외계층을 학습시키고 교육하기 위한 사회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도입되었다. 이에 더해, 2014년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에 기초해 각 지역마다 설립된 ‘생활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문화예술 동호회를 적극적으로 육성하면서 성인기에 자발적으로 학습하고 참여하는 문화예술 경험은 박근혜 정부 들어 강화된 문화정책 이슈 중 하나였다.

      이처럼 사회 문화예술교육이 한국사회에서 정책적으로, 또 개인의 여가생활이자 문화예술 활동의 하나로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을 분석하고, 특히 이 활동이 직접 문화예술 행사를 관람하는 ‘문화 향유’로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본 연구는 다음의 단계로 진행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한국의 성인 문화예술교육 역사와 맥락을 살피고, 문화 자본 논의에서 말하는 문화예술 교육의 정의와 의미를 알아본다. 3장에서는 <2014 문화향유실태조사>자료를 소개하고, 분석 틀과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을 설명한다. 4장에서는 구체적인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마지막 장에서 결론과 몇 가지 논의 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한국의 성인 문화예술교육 역사와 맥락
        한국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양대 체계 아래 발전하였다. 사회문화예술교육이라는 용어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에 근거하는데,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와 각종 시설 및 단체 등에서 행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외의 모든 형태의 문화예술교육”으로 규정하며 학교문화예술교육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 이러한 구분방식은 역사적으로 교육의 영역을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으로 구분한 것에서 유래하며, 사회교육은 넓게는 평생교육의 틀 안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개념이기도 하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5c: 3).

        한국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2003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한 것이 본격적인 시작이며(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5c: 4), 그 이전에는 문화예술교육의 정의, 필요성, 가치 등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부족한데다가 문화부와 교육부 산하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일원화되지 못해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구체적인 콘텐츠가 미비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예술교육 관련한 논의는 교육 과정, 교육 방식, 교육 체계 등 학교 수업 개선 방안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진 관계로, 교육의 구체적인 대상, 목표, 효과 등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4).

        따라서 문화부, 교육부의 통합적 노력을 통해 수립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은 기획의 의도와 운영 방식 모든 면에서 문화예술교육의 토대를 마련하는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계획을 기초로하여 2005년에는 정책 운영 기관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설립하였고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정책의 법적·조직적 기반을 마련하였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5c: 4).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두 개 트랙을 구분하여 지원사업을 운영하였고 초기에는 주로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한 학교문화예술교육 분야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은 법에서 정의한 ‘학교 밖의 모든 문화예술교육’이라기보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주된 정책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노인, 장애인, 농촌지역 거주자, 교정시설 등이 이 대상에 속했고, 사회 전반의 문화적 소양을 기른다는 목적보다는 문화예술경험의 기회가 한정적인 계층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예술 치유의 효과를 기대하는 측면이 컸다. 학교문화예술교육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중앙 집중화된 정책과 관리를 통해 운영된 데 반해, 사회문화예술교육은 추가적으로 지역문화재단, 국공립 문화기반시설, 지방자치단체, 주민자치센터, 민간 문화시설, 평생교육시설, 종교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개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 집중되기보다 여러 갈래로 분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런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흐름에 변화가 생긴 것은 2010년 무렵으로, 유네스코 세계대회 「서울 아젠다 : 예술교육 발전목표」에 따라 「문화 예술교육 발전방안」이 발표되면서부터이다. 여기에서는 기존 소수자 중심의 정책을 ‘전 국민 평생 문화예술교육 환경 구축’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안이 발의되었으며, 이에 따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위시한 국공립문화기관들에서 ‘문화참여 확대를 통한 문화민주주의’를 정책목표로 설정함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이 다변화되었다. 2014년 발표된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에서는 이를 좀 더 구체화한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지원’ 정책을 도입하여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별 세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확대와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책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화예술 동호회 사업이다. 물론 정책 패러다임에서 지원하기 이전부터도 이미 문화예술을 함께 학습하고 즐기는 동호회는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런데 성남문화재단에서 2007년부터 실행해 온 ‘사랑방문화클럽’이라는 문화예술 동호회 사업이 국내 문화정책계의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으면서 정책의 영역에 동호회가 포섭되었다. 이 사업은 ‘시민의 주체적 문화예술활동 증진과 문화공동체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데, 문화예술향유 증진이라는 정책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문화예술활동에 관심이 없는 시민에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개인의 자발적 의사를 기반으로 자생적으로 운영되는 시민 문화예술 동호회가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았다(심보선·강윤주, 2010). 더불어 동호회활동을 통해 이웃을 만나는 공동체활동은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사회적 의미도 크다고 보아 문화예술 동호회를 심사, 선발하여 지원금을 제공하고 이의 성과를 홍보하고 알리는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 박근혜 정부 국정기조 ‘문화융성’ 설정과 함께 문화정책의 패러다임이 지역, 생활밀착, 주민 주도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동호회 사업은 더 탄력을 받게 되었고, 이 결과 2014년부터 중앙정부 차원에서 문화예술 동호회를 활성화하는 ‘생활문화센터’를 지역 거점별로 설립해 현재 약 70여개에 이르는 센터에서 동호회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문화진흥법」도 2014년 제정되었다.

        이처럼 2010년 이후 문화정책의 방향이 전 국민 대상의 일상적 문화예술 활동과 경험 확대로 전환되면서 사회문화예술교육과 동호회 활동의 규모와 형태가 다양해지고 활성화되고 있다. 자생적이고 자발적인 시민들의 모임이 확대되는 분위기 속에 생활문화센터 등 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적, 제도적지원이 보강되면서 문화예술향유 증진, 개인의 문화자본 증진을 위한 핵심적 교두보의 역할로 사회문화예술교육이 더 주목받고 있다.

      

      
        2. 문화예술 교육과 향유의 관계
        사회적 위계와 문화적 취향의 관계를 밝힌 부르디외(1984)의 『구별짓기』이후 문화적 취향은 계급재생산의 논리와 계급 불평등을 설명하는 핵심 기제로 작용하였다. 부르디외는 민중계급, 중간계급, 지배계급 등 계급별로 선호하는 문화적 취향을 분석하여 지배계급, 상층계급의 경우 고급문화를 선호하며 이를 통해 자신들의 문화적 취향을 우월한 것으로 정의하여 다른 계급들과 자신을 구별 짓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사회적·문화적 위계의 상상동성(homology)을 밝힌 부르디외의 이론은 1990년대 미국 등 타 국가에 전파되었고, 전통적 계급구조가 고착화된 프랑스 사회와 달리 사회이동성이 활발했던 미국 사회에서는 부르디외의 이론을 발전시켜 새로운 문화적 취향의 위계 구조를 밝히는 방향으로 이론을 확장하였다.

        부르디외는 문화자본을 몸에 아비투스 형태로 자연스럽게 체화된 형태의 문화자본과 객체화된 형태의 문화자본, 그리고 제도화된 형태의 문화자본으로 구분하였다(김수정 외, 2015: 7).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문화예술교육’은 체화된 문화자본의 대표적인 예로 가정이나 학교에서 경험하고 학습한 문화예술교육이 개인의 취향과 선호를 형성하고 전 생애에 걸쳐 개인의 문화적 선택과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식이다.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경험하는 문화예술 활동은 학습의 효과가 배가 되어 영향력이 더 크다고 보았기 때문에 문화자본을 조작화할 때 부모의 교육 수준, 본인의 교육 수준에 더불어 부모와 함께 경험한 문화예술 활동이나 어린 시절에 경험한 문화예술교육 활동 여부가 문화자본 수준을 측정하는 주요 변수로 종종 사용되었다(장미혜, 2001; 장상수, 2008).

        이처럼 문화예술교육이 중요한 문화자본의 측정 도구이자 정책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자본 관련 연구 중 ‘성인기 문화예술교육’에 초점을 맞춘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호영과 서우석(2011)의 연구는 문화예술 교육 경험이 문화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 청소년기에 경험한 문화예술 사교육은 연령과 사회 불평등 관련 변수들에 의해 일관되게 영향을 받으며 경험이 많을수록 현재의 문화 소비 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김수정 외(2015)의 연구는 공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개인의 문화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문화지식, 문화소양, 문화활동의 세 가지로 문화자본을 구성하고 각각에 미치는 공교육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문화지식 보유랑에는 공교육을 경험한 사람이 경험이 없거나 사교육을 받은 집단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지만, 문화소양과 문화활동에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아 공교육의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결과를 보여준다.

        또한 2002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문화예술교육 관련 연구논문을 분석한 전경란(2017)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문화예술교육’보다는 ‘학교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연구의 비중이 더 크며 ‘사회문화예술교육’ 분야의 연구들도 대부분 복지 측면에서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한 특정 교육 프로그램에 주목한 경우가 많았다. 발레, 클래식음악, 오케스트라 등 특정 장르의 취미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사례연구나(윤유경, 2009; 강윤주·지혜원, 2016; 신선영·윤태진, 2016) 참여형 문화예술 활동의 사회적 함의를 밝히는 연구(심보선·강윤주, 2010), 그리고 유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수강하는 동기를 파악하는 연구(정선희·김인설, 2017)는 있었지만, 이 활동들이 문화예술향유 증진으로 이어지는지 그 연결고리와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는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 가지 관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화를 시도한다. 첫째, 개인의 문화향유에 미치는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기존 선행연구에서 주목한 유년기, 청소년기가 아닌 성인기에 경험한 문화예술교육으로 모델을 확장하고자 한다. 둘째, 성인기 문화예술교육을 주제로 한 기존 선행연구가 하나의 장르 혹은 특정한 프로그램 위주로 접근한 것과 달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향수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전반적인 추세와 경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기존 선행연구가 사람들의 참여 동기나 교육강좌 내부에서의 작동 방식에 대한 질적 분석 중심이었다면, 이 글에서는 양적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문화예술교육이 실제 문화향유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본 연구는 통계청에서 조사한 『2014 문화향수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연구원)를 활용한다. 모집단은 전국 17개 시·도 만 15세 이상의 가구원이며 표집방법은 지역별 및 동/읍면부별, 집략별로 층화한 후 2,000개 조사구를 계통추출하고 각 조사구에서 5가구를 추출하여 총 10,000가구를 조사하였다. 조사규모는 만 15세 이상 남녀 10,039명이며 2014년 8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 가구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0대 응답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항목
              	빈도
              	백분율
            

          
          
            	성별
            	남성
            	4,703
            	46.8
          

          
            	여성
            	5,336
            	53.2
          

          
            	연령
            	20대
            	1,332
            	13.3
          

          
            	30대
            	1,745
            	17.4
          

          
            	40대
            	1,841
            	18.3
          

          
            	50대
            	1,939
            	19.3
          

          
            	60대
            	1,181
            	11.8
          

          
            	70세 이상
            	1,251
            	12.5
          

          
            	학력
            	초졸이하
            	1,416
            	14.1
          

          
            	중졸
            	1,314
            	13.1
          

          
            	고졸
            	4,172
            	41.6
          

          
            	대졸이상
            	3,137
            	31.2
          

          
            	지역
            	수도권
            	3,190
            	31.8
          

          
            	강원/제주권
            	747
            	7.4
          

          
            	충청/세종권
            	1,617
            	16.1
          

          
            	호남권
            	1,481
            	14.8
          

          
            	대경권
            	1,210
            	12.1
          

          
            	동남권
            	1,794
            	17.9
          

          
            	월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163
            	11.6
          

          
            	100~200만원
            	1,113
            	11.1
          

          
            	200~300만원
            	1,596
            	15.9
          

          
            	300~400만원
            	2,502
            	24.9
          

          
            	400~500만원
            	1,929
            	19.2
          

          
            	500~600만원
            	1,098
            	10.9
          

          
            	600만원 이상
            	630
            	6.3
          

        

        

      

      
        2. 주요 변수
        
          1) 종속변수
          지난 1년 이내 예술행사 관람 실태를 묻는 문항 9개를 활용하여 문화향유 수준을 유형화하고 유형화한 집단을 종속변수로 설정했다. 9개의 문항은 문학, 미술, 서양음악, 전통예술, 무용, 연극, 뮤지컬, 영화, 대중음악 및 연예의 9개 장르에서 응답자가 지난 1년 동안 직접 관람한 예술행사 횟수를 조사한 것이다.2) 각 9개 장르의 예술행사 관람 횟수는 아래 <표 2>에 정리되어 있다.

          
            <표 2> 
				
            

            
              장르별 지난 1년 이내 예술행사 관람 횟수
              (%)

            
            

          

          
            
              
                	장르
                	0회
                	1회
                	2회
                	3-10회
                	11회 이상
                	평균(회)
              

            
            
              	문학
              	94.3
              	3.8
              	1.2
              	0.6
              	0.1
              	0.11
            

            
              	미술
              	90.1
              	5.8
              	2.9
              	1.2
              	0.1
              	0.18
            

            
              	서양음악
              	95.0
              	3.8
              	0.8
              	0.3
              	0.1
              	0.07
            

            
              	전통예술
              	93.5
              	4.5
              	1.3
              	0.6
              	0.1
              	0.11
            

            
              	무용
              	97.7
              	1.8
              	0.3
              	0.1
              	0.1
              	0.04
            

            
              	연극
              	89.7
              	6.1
              	2.9
              	1.2
              	0.1
              	0.18
            

            
              	뮤지컬
              	90.0
              	6.7
              	2.3
              	0.9
              	0.1
              	0.16
            

            
              	영화
              	40.0
              	5.3
              	11.6
              	37.5
              	5.6
              	3.24
            

            
              	대중음악 및 연예
              	86.6
              	7.7
              	2.8
              	2.0
              	0.9
              	0.53
            

          

          

          개인의 문화향유를 측정·평가하는 방법은 자료의 성격과 구성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모든 장르의 관람 횟수를 합하여 종합적인 문화향유 점수를 산출하는 경우가 있는데(이호영·서우석, 2011; 김은미·서새롬, 2011), <2014 문화향유실태조사>는 <표 2>에서처럼 영화를 제외한 다른 장르에서 관람하지 않은 경우(0회)가 약 90%로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관람 횟수의 많고 적음 보다는 관람의 유무, 즉 최소 1회 이상 관람을 하였는지 여부가 문화향유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보았다. 또한 각 장르마다 해당 문화예술 교육이 문화향유 수준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분석할 수도 있지만(예: 영화 교육 → 영화 관람), 각 장르별 관람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중은 무용 2.3%, 문학 5.6% 등 전체 사례 9,289개 대비 장르 각각의 유경험자 비중이 너무 작아 사례 수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작아지기 때문에 ANOVA, 회귀분석 등의 통계분석 방법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장르 하나하나를 종속변수로 보기보다 장르를 통합한 유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9개 장르 경험에 대한 문항을 활용하여 잠재집단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실시하였고, 여기서 도출된 유형화된 집단을 종속변수로 구성하였다.

        

        
          2) 독립변수: 문화예술교육 경험
          지난 1년 이내 9개 장르 중 어떤 하나에서라도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하였을 경우, 문화예술교육 유경험자로 분류하였다. 만약 유경험자의 비중이 높다면 동일 장르 내에서 교육 경험이 향유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한 분석이겠지만(예: 영화 교육 → 영화 관람),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장르별 유경험자의 비중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어떤 장르에서라도 교육을 경험하였다면 기본적으로 문화예술교육에 관심과 흥미가 있다고 간주하였다. 또한 자료를 상세히 보면, 대부분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한 장르에서 관람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료의 조작과 구성은 이런 방식으로 하더라도 분석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당 장르의 교육 경험과 향유의 직접적 상관관계가 드러난다고 기대하였다. 추가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위해, 유년기(3~12세), 청소년기(13~18세)의 문화예술교육 경험도 함께 분석하였다.

          
            <표 3> 
				
            

            
              장르별 지난 1년 이내 문화예술교육 경험 유무
            
            

          

          
            
              
                	장르
                	유경험
                	무경험
              

              
                	명
                	%
                	명
                	%
              

            
            
              	문학
              	177
              	1.8
              	8,932
              	98.2
            

            
              	미술
              	174
              	1.7
              	9.115
              	98.2
            

            
              	서양음악
              	135
              	1.3
              	9,154
              	98.6
            

            
              	전통예술
              	75
              	0.8
              	9,214
              	99.2
            

            
              	무용
              	39
              	0.4
              	9,250
              	99.6
            

            
              	연극
              	50
              	0.5
              	9,239
              	99.5
            

            
              	뮤지컬
              	36
              	0.4
              	9,253
              	99.6
            

            
              	영화
              	137
              	1.4
              	9,152
              	98.6
            

            
              	대중음악 및 연예
              	102
              	1.0
              	9,187
              	99.0
            

          

          

        

        
          3) 통제변수
          성별, 연령, 혼인여부, 가구소득, 학력 등의 기본적인 사회경제적 변수들을 투입하였다. 이 변수들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부르디외 『구별짓기』의 핵심 변수인 ‘계급’에 대해 설명력이 유효하다는 연구결과와(조돈문, 2005; 남은영, 2010; 최샛별·이명진, 2012) 계급이 문화적 위계를 설명하지 못한다는(장미혜, 2001; 한준 외, 2007; 장상수, 2008; 양종회, 2009) 상반된 결과가 모두 보고되었다. 남성보다 여성의 문화자본이 더 높다(한신갑·박근영, 2007; 양종회, 2009)는 결과가 일반적이었고, 고학력, 고소득일수록 문화자본이 더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최샛별·이명진, 2012). 문화취향의 분화와 경계에 대해서는 부르디외가 제시한 고전적인 고급/저급의 축은 한국 사회의 문화적 경계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다(한준 외, 2007; 양종회, 2009). ‘연령’ 변수는 가장 설명력이 높은 변수로 확인되었는데, 연령이 낮을수록 문화자본이 높고 폭도 넓으며(김은미·서새롬, 2011), 한국인의 문화적 경계는 2-30대와 4-50대 간의 문화, 즉 젊은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문화로 취향이 분화된다는 결과가 도출되어 연령과 세대는 한국인의 문화소비, 문화취향을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변수로 간주되었다(최샛별·이명진, 2012; 이상수, 2016). 통제변수는 다음과 같이 조작화하였다. 성별은 여성=1, 남성=0으로 구성하였고, 연령은 만 연령을 10, 20, 30대와 같은 식으로 10년 단위로 새로 만든 변수를 사용하였다. 혼인여부는 미혼=1, 기혼=0으로 구성하였고 가구소득은 100만원 단위로 측정한 등간변수를 투입하였다. 학력은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무학-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4년제대학-석사-박사의 8가지 단계를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3가지 범주로 다시 구성하였다.

        

      

      
        3. 연구 분석틀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두 가지 분석으로 구성된다. 첫째, 문화예술 향유 수준에 따라 집단을 유형화한다. 둘째, 성인기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문화예술 향유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려 한다. 첫 번째 분석은 잠재집단분석(latent class analysis)를 실시하며, 분석에는 Latent Gold 4.5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2단계에서는 추정된 잠재집단을 종속변수로 설정하며, 성인기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문화향유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볼 것이다. 이 분석에는 다항로지스틱 분석(multi-nominal analysis)을 수행하였고, Stata 14버전을 활용하였다. <그림1>은 연구 분석틀을 제시 한 것이다.

        
          
          

          <그림 1> 
				
          

          
            연구 분석틀
          
          

          

        

      

    

    

  
    
      IV. 분석 결과
      
        1. 문화예술 향유 수준 유형화
        <표 4>는 장르를 기준으로 문화예술 향유 수준을 유형화하기 위해 잠재집단의 수에 따른 모형을 비교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CAIC(Consistent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지수가 작을수록, Entropy 지수는 클수록 모형 적합도가 높다고 판단한다. 잠재집단의 수가 늘어날수록 AIC, BIC, CAIC 지수가 계속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Entropy 지수는 잠재집단의 수가 늘어날수록 계속 작아지다가 여섯 개 집단에서 0.62로 소폭 상승하였다. AIC, BIC, CAIC 지수 값이 작은 집단 중 Entropy 값이 가장 높은 구성을 도출하여, 본 연구에서는 여섯 개 집단을 채택하였다.

        
          <표 4> 
				
          

          
            잠재 집단 모형 비교
          
          

        

        
          
            
              	잠재집단 수
              	log-likelihood
              	AIC
              	BIC
              	CAIC
              	Entropy Rsqd
            

          
          
            	1
            	-28198.2491
            	56414.4982
            	56479.4263
            	56488.4263
            	1.00
          

          
            	2
            	-25960.2081
            	51958.4163
            	52095.4867
            	52114.4867
            	0.65
          

          
            	3
            	-25651.3529
            	51360.7058
            	51569.9186
            	51598.9186
            	0.58
          

          
            	4
            	-25515.5745
            	51109.1490
            	51390.5041
            	51429.5041
            	0.58
          

          
            	5
            	-25445.4073
            	50988.8145
            	51342.3119
            	51391.3119
            	0.55
          

          
            	6
            	-25397.4689
            	50912.9377
            	51338.5774
            	51397.5774
            	0.62
          

          
            	7
            	-25386.0815
            	50910.1631
            	51407.9452
            	51476.9452
            	0.59
          

        

        

        <표 5>는 집단에 따른 장르별 응답 확률을 제시한 것이다. 해석의 가독성을 위해 장르 항목에 따라 각 집단의 응답자의 20% 이상이 관람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표시하였다. 집단의 분포를 살펴보면, 장르 대부분에서 관람 경험이 없고, 영화 장르에서만 다소 관람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집단1이 47.5%로 가장 높은 분포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역시 다른 장르의 관람 경험은 없지만 영화 관람 경험이 압도적으로 많은 집단2가 34.7%로 나타났다. 집단3은 문학, 미술, 서양음악, 전통예술 등 순수예술(fine art) 분야 관람률이 높다. 영화 60.7%, 대중음악/연예 28.9%로 이 두 개 장르의 관람률이 높지만, 9개장르 중 가장 대중화된 두 장르의 경우 기본적으로 관람률이 높기 때문에 집단3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보기는 어렵다. 집단4는 집단3에 비해 순수예술 분야 관람률이 낮고, 대신 연극, 뮤지컬의 대중예술 분야 관람률이 높다. 집단5는 문학·미술·연극·뮤지컬·영화·대중음악/연예의 6개 장르에서 관람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미술 관람률이 92.1%로 다른 장르보다도 미술과 영화 장르를 주로 관람하는 집단이었다. <2014 문화향수실태조사>의 문항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미술 전시를 관람하는지, 선호하는 영화 장르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최근 한국에서 개최하는 미술·영화 행사의 공통점에는 모두 블록버스터형 행사라는 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 서울시립미술관, 한가람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대형 공간에서 기획하는 피카소, 샤갈, 르누와르 등의 유명 화가 전시에 수십만명의 관람객이 몰리고, 영화 장르에서도 2000년대 이후 미국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SF물이 흥행했던 점을 생각해보면 집단5의 특성으로 대중화되고 일반화된 블록버스터형 행사를 관람하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마지막 집단6은 9개 전 장르에서 고르게 높은 관람률을 나타냈다.3) <그림2>는 문화예술 장르별 관람률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표 5> 
				
          

          
            여섯 개 집단 모형에 대한 멤버십 확률
          
          

        

        
          
            
              	집단구분
              	집단1
              	집단2
              	집단3
              	집단4
              	집단5
              	집단6
            

          
          
            	빈도 (N=10,039)
            	3762
            	4918
            	369
            	470
            	441
            	79
          

          
            	분포
            	47.5
            	34.7
            	6.0
            	6.0
            	5.0
            	0.08
          

          
            	문학
            	0.0000
            	0.0253
            	0.3291
            	0.1044
            	0.2866
            	0.8154
          

          
            	미술
            	0.0000
            	0.0552
            	0.4119
            	0.0000
            	0.9214
            	0.6532
          

          
            	서양음악
            	0.0000
            	0.0346
            	0.2900
            	0.0990
            	0.1413
            	0.8317
          

          
            	전통예술
            	0.0294
            	0.0346
            	0.4191
            	0.0740
            	0.0584
            	0.7326
          

          
            	무용
            	0.0000
            	0.0145
            	0.1210
            	0.0701
            	0.0286
            	0.6448
          

          
            	연극
            	0.0000
            	0.0993
            	0.1365
            	0.5179
            	0.4432
            	0.9185
          

          
            	뮤지컬
            	0.0000
            	0.0616
            	0.0552
            	0.7655
            	0.3969
            	0.9811
          

          
            	영화
            	0.2256
            	1.0000
            	0.6070
            	0.9080
            	0.9885
            	0.7165
          

          
            	대중음악/연예
            	0.0459
            	0.1630
            	0.2879
            	0.3638
            	0.2218
            	0.6293
          

        

        

        
          
          

          <그림 2> 
				
          

          
            잠재집단 간 장르별 문화예술 향유 차이
          
          

          

        

        <표 6>은 장르별 문화예술 관람 정도에 따른 문화향유 수준을 유형화한 것으로 내용적 측면을 반영하여 집단 명명을 시도했다. 집단1은 영화 장르 관람 경험이 있긴 하지만, 관람률이 높지 않고 다른 장르의 관람이 거의 전무하다는 점에서 ‘문화예술 무관심 집단’이라고 명명하였다. 집단2는 영화 관람률이 높기 때문에 ‘영화 애호가 집단’이라고 칭하였다. 집단3은 순수예술 분야 관람률이 높은 집단이므로, ‘순수예술 애호가 집단’이라고 명명하였고, 대중예술 분야 관람률이 높은 집단4는 ‘대중예술 애호가 집단’이라고 명명하였다. 집단5는 위의 설명에 근거해 ‘블록버스터형 문화행사 관람 집단’이라고 붙였고, 마지막 집단6은 ‘문화예술 잡식가 집단4)’이라고 명명하였다.

        
          <표 6> 
				
          

          
            문화예술 향유 수준에 따른 집단 유형화
          
          

        

        
          
            
              	
              	집단 유형
            

          
          
            	집단1
            	문화예술 무관심 집단
          

          
            	집단2
            	영화 애호가 집단
          

          
            	집단3
            	순수예술 애호가 집단
          

          
            	집단4
            	대중예술 애호가 집단
          

          
            	집단5
            	블록버스터형 문화행사 관람 집단
          

          
            	집단6
            	문화예술 잡식가 집단
          

        

        

      

      
        2. 문화예술 교육 경험이 향유에 미치는 영향력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문화향유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잠재집단분석에서 도출한 문화향유 유형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항로지스틱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는 유년기/ 청소년기/ 성인기 문화예술교육 경험을 투입하였다. <표 7>은 다항로지스틱 분석 결과이다. 준거집단은 문화예술 무관심 집단(집단1)이다.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순수예술 애호가 집단에서는 성별의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나머지 4개 집단인 영화 애호가 집단, 대중예술 애호가 집단, 블록버스터형 문화행사 관람 집단, 문화예술 잡식가 집단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연령이 작을수록 준거집단인 문화예술 무관심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5개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특히 영화 애호가 집단과 대중예술 애호가 집단에서 연령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학력이 높을수록 준거집단에 비해 5개 집단 모두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특히 문화향유 정도가 높은 집단 5와 6에서 학력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미혼일수록 문화예술 무관심 집단에 비해 문화향유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특히 대중예술 애호가 집단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고, 반면 문화향유 수준이 가장 높은 문화예술 잡식가 집단에서는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개인소득은 집단 2, 5, 6에서는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집단3에서는 소득이 낮을수록, 집단4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해당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은 모든 집단에서 유의성이 확인되었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문화예술 무관심 집단에 비해 문화향유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표 7> 
				
          

          
            문화향유 수준에 미치는 문화예술교육 경험의 영향력 다항로지스틱 분석
          
          

        

        
          
            
              	
              	준거집단: 문화예술 무관심 집단(집단1)
            

            
              	영화 애호가 집단 (집단2)
              	순수예술 애호가 집단 (집단3)
              	대중예술 애호가 집단 (집단4)
              	블록버스터형 문화행사 관람 집단 (집단5)
              	문화예술 잡식가 집단 (집단6)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통제변수
            
            	
            	
            	
            	
            	
          

          
            	 
            	
            	
            	
            	
            	
          

          
            	남성(=1)
            	-0.240***
            	0.068
            	0.786***
            	0.033
            	0.138
            	1.034
            	-0.881***
            	0.125
            	0.414***
            	-0.650***
            	0.131
            	0.522***
            	-0.612*
            	0.278
            	0.541*
          

          
            	연령
            	-0.649***
            	0.025
            	0.522***
            	-0.118*
            	0.510
            	0.888*
            	-0.821***
            	0.063
            	0.439***
            	-0.527***
            	0.057
            	0.590***
            	-0.324*
            	0.125
            	0.723*
          

          
            	Ref. 고등학교 이하
            	
            	
            	
            	
            	
            	
            	
            	
            	
            	
            	
            	
            	
            	
            	
          

          
            	전문대
            	0.652***
            	0.091
            	1.920***
            	0.627***
            	0.186
            	1.873***
            	1.295***
            	0.161
            	3.652***
            	1.101***
            	0.170
            	3.010***
            	1.463***
            	0.367
            	4.321***
          

          
            	대졸 이상
            	0.728***
            	0.078
            	2.071***
            	0.746***
            	0.155
            	2.108***
            	1.564***
            	0.138
            	4.782***
            	1.616***
            	0.139
            	5.033***
            	1.785***
            	0.311
            	5.960***
          

          
            	미혼(=1)
            	0.267*
            	0.105
            	1.306*
            	0.461*
            	0.207
            	1.585*
            	0.570***
            	0.172
            	1.768***
            	0.382*
            	0.176
            	1.466*
            	0.558
            	0.357
            	1.748
          

          
            	개인소득
            	-0.021
            	0.021
            	0.979
            	-0.125**
            	0.043
            	0.882**
            	0.083*
            	0.039
            	1.086*
            	-0.013
            	0.038
            	0.986
            	0.039
            	0.079
            	1.040
          

          
            	가구소득
            	0.228***
            	0.019
            	1.256***
            	0.272***
            	0.036
            	1.313***
            	0.324***
            	0.035
            	1.383***
            	0.353***
            	0.034
            	1.423***
            	0.351***
            	0.069
            	1.421***
          

          
            	
              독립변수: 문화예술교육경험
            
            	
            	
            	
            	
            	
          

          
            	 
            	
            	
            	
            	
            	
          

          
            	유년기
            	0.078
            	0.138
            	1.081
            	0.723***
            	0.222
            	2.061***
            	-0.210
            	0.193
            	0.810
            	0.374
            	0.193
            	1.454
            	0.316
            	0.338
            	1.372
          

          
            	청소년기
            	0.317*
            	0.145
            	1.374*
            	0.277
            	0.232
            	1.320
            	0.792***
            	0.195
            	2.209***
            	0.402
            	0.203
            	1.495
            	1.004***
            	0.339
            	2.729**
          

          
            	성인기
            	-0.013
            	0.154
            	0.987
            	2.397***
            	0.170
            	10.998***
            	1.312***
            	0.197
            	3.716***
            	1.587***
            	0.189
            	4.892***
            	3.044***
            	0.281
            	20.993***
          

          
            	상수
            	1.927
            	0.172
            	6.873
            	-3.259
            	0.362
            	0.038
            	-1.210
            	0.327
            	0.298
            	-2.159
            	0.329
            	0.115
            	-5.646
            	0.721
            	0.003
          

          
            	LR chi²(50) = 5115.49  Number of obs = 9,289  Pseudo R² = 0.2203
          

        

        

        독립변수를 살펴보면, 영화 애호가 집단(집단2)에서는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성인기 문화예술교육 경험의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청소년기 문화예술교육 경험의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순수예술애호가 집단(집단3)의 경우 준거집단인 문화예술 무관심 집단에 비해, 성인기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하였을 때 순수예술을 관람할 오즈비(Exp(B))가 약 11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년기 문화예술교육 경험의 유의성도 함께 확인되었다. 대중예술 애호가 집단(집단4)에서는 청소년기와 성인기 문화예술교육 경험의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났다. 블록버스터형 문화행사 관람 집단(집단5)에서는 성인기 문화예술교육 경험의 유의성만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 잡식가 집단(집단6)에서는 청소년기, 성인기 문화예술교육 경험의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났고, 특히 성인기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하였을 때 문화예술 잡식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약 20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분석 결과를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유년기 문화예술교육 경험은 순수예술 애호가 집단에만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기 문화예술교육 경험은 영화 애호가 집단, 대중예술 애호가 집단, 문화예술 잡식가 집단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났다. 유년기보다 청소년기 경험의 유의성이 더 확인된다는 것은, 부르디외의 논의처럼 어린 시절 가정이나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학습하고 체화된 교육보다 최근 경험한 교육이 더욱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성인기 문화예술교육의 경우 대중예술보다는 순수예술 장르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제 서론에서 처음 제기한 연구문제로 돌아가 보자. 최근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여가활동의 하나로 시행되고 있는 성인 대상 문화예술교육은 문화향유 수준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다항 로지스틱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결과는, 성인기에 경험하는 문화예술 교육이 유년기나 청소년기의 경험보다 문화향유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영향이 영화 애호가 집단에는 나타나지 않고, 상대적으로 대중예술 애호가 집단에도 약하게 나타나고, 순수예술 애호가 집단이나 모든 예술을 섭렵한 잡식가 집단에 강한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대중예술보다 순수예술에서 더 유의미한 영향을 가지는가? 이 질문에 대해, 문화예술교육 강좌를 수강하고 참여하는 활동이 순수예술 장르에 쉽게 접근하고 향유할 수 있게 도와주는 관문의 하나로 작용한다고 답할 수 있다. 성인발레 강좌 수강생에 관한 신선영과 윤태진(2016)의 사례연구에 따르면, 처음에는 건강, 체형, 다이어트 등을 위해 발레를 배우기 시작한 수강생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발레의 예술적 가치에 매료되어 열심히 발레 공연을 보러 다니고 발레리나의 동작을 따라 하기 위해 더 연습에 매진하게 되었다고 한다. 순수예술의 특성상 교육을 통해 예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예술의 가치를 음미하고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이 길러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순수예술 장르의 전시, 공연, 행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된다. 이를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순수예술에 관심과 흥미는 있지만 접근 경로와 관련 정보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강좌를 수강하는 교육적 활동은 관련 지식과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효과적인 통로로 활용된다.5) 클래식음악 전용공간 ‘풍월당’에서 운영하는 교육에 참가하는 수강생들이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들은 클래식음악에 관심을 가지고 음반을 구매하기 위해 풍월당에 방문하였다가, 매 주말 작곡가특강, 오페라특강 등의 강좌를 통해 작품을 이해하고, 좋은 음반을 고르며, 음악을 예술적으로 판단하고 식별하는 안목을 기르게 된다.

        이 결과는 한국 사회에 대한 문화자본 논의에도 시사점을 준다. 성인기에 경험한 문화예술교육 활동이 유년기나 청소년기의 경험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은, 어린 시절의 경험을 통해 체화한 문화자본이 미래의 문화 취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부르디외의 이론과 상치되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는 프랑스 사회와 달리 전통적으로 승인되고 인정된 고급문화나 문화적 전통이 부재하다는(장미혜, 2001) 선행연구의 논의와 같이, 체화된 문화자본보다 자발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 후천적으로 길러진 문화 취향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결과를 통해 고학력, 고소득자가 순수예술을 더 향유한다는 고정된 인식과는 달리,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더 즐기게 되는 것이 순수예술 장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물론 <표 8>을 보면,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순수예술 애호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더 많지만 그 확률의 정도가 대중예술 애호가 집단(집단4)이나 블록버스터형 문화예술 행사 집단(집단5)에 비해 더 높지않다. 다시 말해, 고학력, 고소득자가 문화예술을 더 많이 향유한다는 전체적인 경향성은 확인되지만 순수예술 장르에서 그 경향성이 더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순수예술을 향유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기본적인 지식, 감상법, 정보 등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단순히 학력, 소득 수준이 높거나 어린 시절부터 관련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정보나 지식 양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며, 성인기에 예술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접하고 경험한 각종 교육 활동이 관문이 되어 자연스럽게 예술의 관람과 향유를 증가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순수예술을 향유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고소득, 고학력의 스펙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활동, 경험, 체험에 의미를 두고 이를 통해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려는 문화소비자이다.

      

    

    

  
    
      V. 결 론
      성인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활동과 문화 향유와의 연결고리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본 연구는 통계청에서 조사한 『2014 문화향수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문화예술교육 활동에의 참여가 예술행사 관람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9개 장르의 문화예술행사 관람 유무를 활용하여 6개의 문화향유 집단을 구성하였다. 문화예술 무관심 집단, 영화 애호가 집단, 순수예술 애호가 집단, 대중예술 애호가 집단, 블록버스터형 문화행사 관람 집단, 문화예술 잡식가 집단의 6개이며, 이 집단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항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에는 지난 1년 9개 장르에서 경험한 문화예술교육을 투입하였고,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위해 유년기/청소년기 문화예술교육 경험 여부 또한 함께 분석에 투입하였다.

      연구 결과, 영화 애호가 집단을 제외한 4개의 집단에서 준거집단인 문화예술 무관심 집단에 비해 성인기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참여할수록 각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 결과에서 특히 순수예술과 대중예술 간 차이에 주목하였다. 대중예술 중 ‘영화’는 ‘성인기 교육’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르이다. 또한 대중예술 애호가 집단이나 블록버스터형 문화행사 관람 집단에 비해, 순수예술 애호가 집단이나 순수예술 관람률이 높은 문화예술 잡식가 집단에서 성인기 문화예술교육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의 문화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볼 수 있다. 현재 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수혜자 중심 정책(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5b)을 운영하고 있다. 부연하면,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 군부대, 교정시설, 북한이탈주민, 상이군경 등 문화적으로 소외된 집단을 정의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이런 맥락에서 이 사업의 목적은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사회통합이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5a). 물론 이들을 위한 사업도 계속 유지되어야 하겠지만, 단순한 수혜자별 지원에서 한 발 나아가 ‘장르’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교육의 효과가 순수예술 장르의 문화향유에 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장르별 교육사업의 비중을 확대 조정하고, 장르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이처럼 본 연구는 정책적, 문화사회학 측면에서 문화예술교육과 문화향유 간 관계를 이해하는 새로운 시선을 제공하지만, 몇 가지 한계점 역시 지니고 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한계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자료의 한계로 인해 문화예술교육 활동의 참여 여부와 정도는 파악할 수 있었지만, 구체적인 참여 동기, 이유, 유형, 방식 등은 알 수 없었다. 만약 참여동기나 이유를 조사한 문항이 있었다면 본 연구에서 주장한 것과 같이, 순수예술 장르를 제대로 향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교육 강좌를 수강’, ‘심오한 예술성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소양이 필요해 강좌를 수강’ 등의 주장을 실증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었을 것이다. 더불어 교육 활동은 그 자체로 새로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응답자의 사회자본을 측정하는 문항이 있었다면 보다 심층적인 해석을 제시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주요하게 작용하는 집단에 대한 심층적인 사례연구도 필요하다. 관련 선행연구 중에 문화예술 동호회에 관한 연구가 있지만, 이들 대부분은 동호회가 설립되고 유지되는 조직적 특성에 주목하거나 동호회 구성원들 간에 공유되는 공동체적 가치를 분석한 것이다(심보선·강윤주, 2010; 신선영·윤태진, 2016). 이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정체성 및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분석이 추가된다면 문화예술교육의 의미와 사회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Notes
      
        1)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문화예술 분야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장 제2조의 정의를 따라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학 관련 행사는 시화전, 도서전시회, 작가와의 대화 등이 포함되며, 미술에는 사진, 서예, 건축, 디자인을 총망라한 미술 전 영역에서의 전시회를 말한다. 대중음악 및 연예는 가요 콘서트를 관람하거나 방송 프로그램을 방청객의 입장에서 직접 관람한 것을 말하며, 전통예술, 연극, 뮤지컬, 무용, 영화의 경우에도 TV로 시청하거나 미디어를 통해 경험한 것이 아닌 직접 관람한 횟수만을 조사하였다.
      

      
        3) 일반적으로 세부 집단이 전체 사례 수의 5% 이하를 차지하면, 하나의 독립된 집단으로 간주하기보다 다른 집단에 함께 포함하여 잠재집단 수를 줄여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본 연구에서도 0.08%를 차지한 집단6을 하나의 독립된 집단으로 보기보다 다른 집단에 포함해서 분석해야 하지만, 모든 장르에서 고르게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집단6의 특성은 다른 집단1-5의 특성과 확연히 구별되기 때문에 사례 수가 상당히 작지만, 독립된 집단으로 간주하였다.
      

      
        4) 집단6에 붙인 ‘잡식가’라는 표현은 문화사회학자 피터슨(Richard Peterson)의 옴니보어(omnivore) 논의에서 비롯한다. 옴니보어는 잡식 동물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데, 미국 사회에서 상류층일수록 고급예술을 선호하기보다 고급예술부터 대중예술까지 다양한 장르를 섭렵하는 경향을 보고 잡식적인 취향을 가지고 있다는 뜻에서 옴니보어라고 명명하였다.
      

      
        5) 고전음악(클래식음악)과 대중음악의 문화소비 차이를 분석한 김은미와 권경은(2015)의 연구에 따르면, 대중음악 소비가 더 널리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마추어 생산(고전음악 장르나 대중음악과 관련된 활동을 배웠는지 여부)’은 고전음악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또한 문화자본은 대중문화의 정보소비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문화예술교육 수강이 순수예술 분야 향유의 통로로 작용한다는 본 연구의 논지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References
      
        
          	
          	
        

        
          	
            
              1. 
            
          
          	강윤주·지혜원(2016). “생활예술 오케스트라”를 통해 보는 예술의 사회적 가치”, 『문화와 사회』, 22: 187-225.
        

        
          	
            
              2. 
            
          
          	김수정·이명진·최샛별(2015).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개인의 문화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문화정책논총』 29(2): 4-24.
        

        
          	
            
              3. 
            
          
          	김은미·권경은. 2015. “문화자본과 확장된 문화소비 - 무엇을에서 어떻게 소비하는가로”, 『한국언론정보』, 69: 11-~138.
        

        
          	
            
              4. 
            
          
          	김은미·서새롬(2011). “한국인의 문화 소비의 양과 폭: 옴니보어론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5(5): 205-233.
        

        
          	
            
              5. 
            
          
          	남은영(2010). “한국 중산층의 소비문화: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의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4(4): 126-161.
        

        
          	
            
              6. 
            
          
          	부르디외(P. Bourdieu). 2005.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최종철 역. 서울: 새물결.
        

        
          	
            
              7. 
            
          
          	신선영·윤태진(2016). “여가로서의 발레, 예술로서의 발레 - 취미발레 여성수강생들의 예술실천에 관한 연구”, 『미디어, 젠더 & 문화』, 31(1): 71-114.
        

        
          	
            
              8. 
            
          
          	심보선·강윤주(2010). “참여형 문화예술활동의 유형 및 사회적 기능 분석 - 성남시 문화클럽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87: 134-171.
        

        
          	
            
              9. 
            
          
          	양종회(2009). “문화적 취향의 분화와 계급”, 『한국사회학』, 43(5): 170-209.
        

        
          	
            
              10. 
            
          
          	문화체육관광부(2015). 『2015 공연예술실태조사』.
        

        
          	
            
              11. 
            
          
          	윤유경(2009). “여성의 클래식음악공연 수용과정 연구 - 성차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논총』, 22: 145-167.
        

        
          	
            
              12. 
            
          
          	이상수·이명진(2014). “문화 선호와 참여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사회경제적 지위와 사회 연결망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8(5): 25-57.
        

        
          	
            
              13. 
            
          
          	이상수·이명진(2016). “한국 사회에서 문화자본 연구의 가능성과 한계”, 『문화와 사회』, 21: 339-380.
        

        
          	
            
              14. 
            
          
          	이호영·서우석(2011). “문화예술 교육 경험이 문화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문화정책논총』, 25(1): 91-118.
        

        
          	
            
              15. 
            
          
          	장미혜(2001). “문화 자본과 소비 양식의 차이”, 『한국사회학』, 35(3): 51-81.
        

        
          	
            
              16. 
            
          
          	장상수(2008). “가족배경, 문화자본, 성적”, 『한국사회학』, 42(3): 63-85.
        

        
          	
            
              17. 
            
          
          	전경란(2017). “한국 문화예술교육 연구 경향 분석”, 『문화정책논총』, 31(1): 76-96.
        

        
          	
            
              18. 
            
          
          	정선희, 김인설(2017). “자기결정성이론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유료강좌 연속수강자의 동기요인과 충성도 형성과정연구”, 『예술경영연구』, 42: 149-181.
        

        
          	
            
              19. 
            
          
          	조돈문(2005). “한국 사회의 계급과 문화: 문화자본론 가설들의 경험적 검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9(2): 1-33.
        

        
          	
            
              20. 
            
          
          	최샛별·이명진(2012). “음악장르, 여가활동, TV프로그램 선호분석을 통해 본 한국 사회의 문화 지형도”, 『한국사회학』, 46(2): 34-60.
        

        
          	
            
              21. 
            
          
          	최샛별·이명진(2013). “문화자본 지수의 개념화와 측정: 디마지오의 문화자본 지수 체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7(2): 31-60.
        

        
          	
            
              2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5a).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 자료집』.
        

        
          	
            
              2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5b). 『2015 연차보고서』.
        

        
          	
            
              24.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5c). 『사회문화예술교육 중장기 사업전략 연구』.
        

        
          	
            
              25. 
            
          
          	한신갑·박근영(2007). “구별짓기의 한국적 문법 - 여가활동을 통해 본 2005년 한국사회의 문화지형.” 『한국사회학』, 41(2): 211-239.
        

        
          	
            
              26. 
            
          
          	한준·한신갑·신동엽·구자숙(2007). “한국인의 문화적 경계와 문화적 위계구조.” 『문화와 사회』, 2: 29-53.
        

        
          	
            
              27. 
            
          
          	De Vries, J. and P. M. De Graaf(2007). “Is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High Cultural Activities Biased by the Retrospective Measurement of Parental High Cultural Activit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85(2): 311-327.
			[https://doi.org/10.1007/s11205-007-9096-4]
		
        

        
          	
            
              28. 
            
          
          	DiMaggio P. and T. Mohr(1985). “Cultural Capital, Educational Attainment, and Marital Selec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0(6): 1231-1261.
			[https://doi.org/10.1086/228209]
		
        

        
          	
            
              29. 
            
          
          	DiMaggio, P. and M. Useem(1978). “Social Class and Art Consumption: Origins and Consequences of Class Differences in Exposure to the Arts in America”, Theory and Society, 5: 109-132.
			[https://doi.org/10.1007/BF01702159]
		
        

        
          	
            
              30. 
            
          
          	Long, J. Scott(1997). "Regression Models for Categorical and Limited Dependent Variables”, Advanced quantitative techniques in the social sciences 7.
        

        
          	
            
              31. 
            
          
          	Peterson, R. and A. Simkus(1992). 『How Musical Tastes Mark Occupational Status Groups.』 pp. 152-186 in Lamont, M. and M. Fournier(eds.). Cultivating Differences: Symbolic Boundaries and the Making of Inequality. Chicago and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32. 
            
          
          	Van Eijck. K(2001). “Social Differentiation in Musical Taste Patterns”, Social Forces, 79(3): 1163-1185.
			[https://doi.org/10.1353/sof.2001.0017]
		
        

      

    

    

  
    
      
        성연주 euniceseong@gmail.com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한국 힙합장, 힙합 진정성, 그리고 상징투쟁” (2015),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퇴색된 자율성” (2015), “한국 청년 세대의 꿈 자본 측정” (2017) 등 다수 논문을 발표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음악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사회학, 문화정책, 조직사회학이다.

      

    

    

  OEBPS/images/big_20_3.jpg
‘GRIZg72





OEBPS/images/data/gri/41082/GRI_2018_v20n3_287_f002.jpg
veo 1o
uevas

vea 10

veai 10
teatsnu

vesw g

T veon 10
aauep

vea 10
voupes

veaw 10
mseis

vea 0
we

ves 9
ameon

+00004

cyoree

Cluste





OEBPS/images/_common/images/crossref.gif





OEBPS/images/data/gri/41082/GRI_2018_v20n3_287_f001.jpg
._._._
ol o
H = T R P
PRD g RD oG RD O
PR R R
L

; m T )
e oo oo
HE LT )
I -
H H " H

k-3
g
a
on
Ko
T






